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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. 갈릴래아 민중에게 성령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볼  수  있다. 그러 

나  다만 마르코복음에 나 오 는  민중과 루가복음에 나 오 는 ，성령을 받 

고  교회 안에 들어온 민중은 차이가 있다. 그 것 은  마르코가 민중에 

대해 사용한 ‘오 클 로 스 ’라는 용어 대신 루 가 는  ‘라 오 스 ’ (M s )를  의 

식적으로 쓰 고  있는 점 에 서이다. 마르코의 ‘오 클 로 스 ’가  소속이 있 

는  민중이라면 루가의 ‘ 라 오 스 ’는  교회 에 속 한  민중으로 구약의 ‘ 하 

느님의 백 성 ’과  유 사하다.

루가는 지 금  우 리 가  말하는 교 회 를  존 중한다. 이 교회의 주인은 역 

시 갈릴래아 사 람이라고 호 소 한 다 . 회개를 하고 세 례를 받고 교회 안 

에 들어온 민 중 ，그들이 중심이 되어 온  땅  끝까지 하늘나라를 전과 

한 다 . 이것이 루 가 가  보 는  교 회 론이다.

6. 맺 는  말

지금까지 바울로의 케리그마와 마르코와 루가의 입장에서 민중과 

교 회 를  살펴보았다. 여기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아마도 민중신학에서 

이야기할 수  있는 교회론의 범위일 것 같 다 . 또  이러한 연구들이 계 

속되 어서 좀더 구체적 이고 자 세 한  논문들이 발표되 었으면 한다.

문 제 는  오 늘  우리에게 있어서 교 회 와  민중의 문 제 이 다 . 오늘날 우 

리의 상황은 예수가 처했던 민중의 상황과 다 를  바가 없다. 또  바울 

로 와  마르코가 고민했던 그  고 민 을  우 리 는 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 

교 회 가  어느 편에 설 것 인 가 ? 교회의 존립과 확장을 위해서 비역사 

적인 케리그마를 옹호할 것 인 가 ? 아니면 민중의 사실적 상황을 외칠 

것 인 가 ? 나는 교회의 존 립 을  위해서 어쩔 수  없이 케리그마를 말해 

야 했던 그  입장을 무 시하거나 부정하고 싶 지 는  않다. 또  오늘날 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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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 교 회 가  양자 중 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. 이 둘이 

긴 장  속에서 서 로 를  받아들여야 한 다 . 그 러 나  명심해야 할 것은 교회 

가  누구를 위해 존 재 하 느 냐  하는 것 이 다 . 교회를 비정치화시키고 복  

음의 순수성을 말하면서 특권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묵인 내지 

동 의 하 는  것 은  괜 찮 고 ，민중의 편에 서서 민중의 입과 손발이 되어주 

는  것은 안 된 다 는  것 도  있을 수  없 다 .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교회 

적인 것 일 까 ? 아무리 교회당이 있고 조직이 있어도 하느님의 뜻대로 

민중을 위 한  교 회 가  아니라면 그런 교 회 는  그리스도 교 가  아니다. 그 

리스도교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교 회 가  무 슨  필요가 있는 가 ?

적어도 목회자들은 늘  교회의 교 회다움을 자각하고 고민하면서 설 

교 해 야  한다. 갑작스레 민중신학의 결론들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못  

한 다  할지라도 누 구 를  위 한  교 회 가  참 교회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

날  우리 교회의 문 제 를  풀 어 가 야  하리라고 본 다 .


